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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에게 뛰어난 기록은 곧 큰 자부심이다. LA 다저스 류현진은 개막 초 아슬아슬하게 팀의 마지막 제5선
발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갑작스러운 등판날짜 변경도 감수해야 했지만 빼어난 투구를 이어가며 팀 내 위상
도 밝은 미소처럼 달라지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팔색조’ 변신한류현진, 15승·2점대방어율가슴뛰는도전

LA 다저스 류현진(31)은 팀 선발진의 핵심이
다. 애초 5선발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26일(한
국시간) 현재 4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방어율
1.99(22.2이닝 5자책점)의 성적을 거두며 순항
하고 있다.

특히 25일까지 규정이닝을 채운 내셔널리그
(NL) 투수 52명 가운데 1점대 이하의 방어율을
기록 중인 투수는 류현진을 포함해 조니 쿠에토
(0.35·샌프란시스코)와 얄린 가르시아(1.00·마
이애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1.42·세인트루
이스), 맥스 슈어저(1.62·워싱턴), 제이크 아리
에타(1.82·필라델피아), 패트릭 코빈(1.89·애
리조나) 등 7명이 전부다. 나머지 6명 가운데 두
차례 구원등판에 나섰던 가르시아를 제외한 5명
은 리그 정상급 선발 자원이다.

자연스럽게 류현진이 에이스의 상징인 15승
과 2점대 방어율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에 관
심이 쏠린다. 먼저 승수를 쌓는 속도가 메이저리
그 데뷔 후 가장 빠르다. 류현진은 빅리그 데뷔

첫해인 2013시즌 6경기, 2014시즌 5경기 만에
3승째를 따낸 바 있다. 4경기를 소화한 시점의
방어율은 2013시즌 4.01, 2014시즌 2.57이었
고, 두 시즌 연속 14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 초반
의 흐름은 역대 최고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다.

패턴 변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류
현진은 한창 위력을 떨친 2013∼2014시즌 직구
(포심 패스트볼)와 체인지업, 두 가지 구종을 주
로 활용했다. 이때는 어깨수술을 받기 전으로,
직구 최고구속이 약 154.5km(95마일)까지 나
올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2014년 5월 22일 뉴욕
메츠 원정에선 직구 평균구속이 약 147km

(91.5마일)까지 나왔다. 그러다 보니 직구와 같
은 팔 스윙으로 타이밍을 뺏는 서클체인지업만
효과적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어깨수술 후
직구의 구속이 하락했다. 4년 전 평균구속과 현
재 최고구속의 차이가 적지 않다. 직구를 주무기
로 활용하는 류현진으로선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그러나 류현진은 끊임없이 고
민하며 생존법을 연구했고, ‘팔색조’라는 정답
을 찾았다. 슬라이더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시
속 140km대 후반의 직구와 체인지업, 컷패스
트볼(커터), 커브, 투심 등 구종의 완성도를 높
였다. 2018시즌을 앞두고는 커브 회전수를 늘리
는 작업에 몰두했다.

류현진은 KBO리그(한화) 시절 세 차례 15승
·2점대 방어율을 동시 달성했다. 데뷔 첫해인
2006시즌 18승(6패), 방어율 2.23, 2007시즌
17승(7패), 방어율 2.94를 기록했고, 2010시즌
16승(4패), 방어율 1.82의 성적을 거뒀다. 메이
저리그에서 2013시즌 3.00, 2014시즌 3.38의
방어율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2018시즌 15승
과 2점대 방어율 달성에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셈이라 그 의미가 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3연승·방어율 1.99 NL 정상급활약
신무기커터·커브완성패턴변화성공
데뷔후최고페이스…새이정표야심

류현진(LA다저스)의올시즌초활약을두고여
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무기’ 커터의 활용부터
결혼으로 누리는 심리적 안정까지 근거는 다양하
다. ‘FA로이드’도그중하나다.

KBO리그 8시즌 통산 98승52패 방어율 2.80을
기록한 류현진은 2013시즌을 앞두고, 포스팅시스
템을 통해 LA 다저스와 계약했다. 다저스는 당시
2573만7737달러33센트를 써내 류현진과 협상권
을 따냈고, ‘5+1년간’ 총액 3600만 달러를 류현진
에게약속했다.

첫두시즌간내리14승을거뒀으나이후2년은
수술과재활에발목잡혔다.류현진은지난해복귀
해 25경기에 등판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거기에
올시즌초활약이더해지며 ‘프리에이전트(FA)대
박’을노려볼만하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송재우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25일 “올 시
즌을 앞두고 류현진이 유달리 자기관리에 철저했
다. 결혼을 앞둔 시기라 ‘웨딩사진 잘 나오게 하려
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FA에 대한 동기부

여가작용하지않았을까싶다”며그의각오를대신
전했다. 생애 첫 FA를 앞둔 그에게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감독도시즌전“류현진은메이저리그계약
을단한번밖에하지않은선수다.이는본인에게
상당한동기부여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

시장 상황도 살펴야 한다. 올 시즌 후 ‘우주 최
강’ 클레이튼 커쇼(다저스)와 데이비드 프라이스
(보스턴)가 옵트아웃 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냉정
히 말해 류현진과 체급 자체가 다른 매물이다. 류
현진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좌완 FA 후보군은 댈
러스 카이클(휴스턴)정도뿐이다.카이클은 7시즌
통산 65승55패 방어율 3.63의 특급 좌완이다.
2015시즌에는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까지 받았
다. 송 위원은 “류현진이 지금 모습이라면 카이클
에 밀릴 이유가 없다. 현재 페이스가 다소 떨어져
도 15승, 방어율 3점대를 달성한다면 잭팟이 가능
하다”고내다봤다.

만32세부터FA계약이발효되기에6년이상장
기계약은어려울수있다.하지만 5년총액 1억달
러의 잭팟도 노려봄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
이다. 부상으로 6년 중 2년을 날렸다는 걸 살펴봤
을 때,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류현진 앞에 꽃길이
기다리고있다. 최익래기자ing17@donga.com

15승땐카이클과충분히경쟁가능
로버츠꺞감독 “FA가동기부여될것”

건강한류현진, ‘1억 달러짜리 FA 잭팟’ 꿈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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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오른쪽)은 1월 배지현 전 아나운서와 결혼식
을 올리고 새 가정을 꾸렸다. 부상, 수술과 재활, 부
진 등 어려운 시간을 뒤로하고 살뜰한 뒷바라지 속 눈
부신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7가지 구종 장착> <메이저리그 에이스의 상징>

<1080억원>


